
에이즈경제론

온 국민이 7장 많이 하는 말이 "살기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이다. 대통령 후보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앞서고 있다. 경제는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 

즈를 경제에 관한 시각으로 생각해보자 에이즈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병이다.

글 김신혜 독립영화감독 • 드라마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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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라고 한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느 마을에는 어린아이를 빼면 남자가 거의 없다 말하자면 '과부촌 인데 일자리를 찾으러 아프리카광산으로 갔 

다가 에이즈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러 젊은20대〜30대 남자들이 없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에이즈문제가가장심각한지 역인 아프리카에는 에이즈로드 （road：길）라는것이 있다

일자리가 귀해 광산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주급제로 임금을 받는 이들은 가족과 떨 

어져 지내면서 주급을 받은주말이면 인근의 윤락가에서 매매춘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게 감염된 상태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연인, 아내, 아이들에게로 전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일자리를 찾아 오가는 광산을중심으로 한 길이 에이즈로드가 되어버린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체력저하와 질병과의 싸움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다 또주위에 에이즈감염 사실이 알려 

지는 것을 꺼리다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갖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하는 일이 어렵다. 에이즈로 인해 사망률이 높 

아지고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남성들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일 할 사람이 없어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아프리카의 빈곤에 에이즈가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한다 에이즈의 경제론은 비단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감염 전에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감염 사실을 인지한후 직장을 잃 

고 기초생활수급자등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편견과차별 등 

사회적 인식 문제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독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원도 곱지 않은 시선 때 

문에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이즈 감염인 증가 추세는 계속 상승곡선을그리고 있으니 에이 

즈로 인한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수가 없다

에이즈 감염 인들이 주위 시선이나 차별에 대한두려움 없이 능력에 따른 노동력을활용할수 있도록 자활 단체를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감염 인은 자꾸 증가하는데 국가에서 치료와복지에 대해 한없이 지원할수는 

없는일이다.

스스로 자립하고생활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에이즈 감염 인도 경제 활동을꾸준히 해 갈 

수 있는 경제 활동인구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건강한 정신과잘못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데에도큰 역할을할수 있는 길이다

이제 에이즈감염인에 대해 조금더 진화한사회인식 변화와조금더 근본적인 생활과생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의 

시선을돌려야할때가아닌가생각된다 감염인의 생계가 안정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도 낮아질 것이고 이런 변 

화는 가장중요한에이즈 예방에도 궁극적으로큰도움이 될 것이다.

자고로 일하고 먹고사는문제가해결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함께 좋아지는 것은우리 사는 이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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